
증빙 3. AI 얼굴 모자이크 — 오류율을 재고 사람 검수 게이트를 만든
기록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출품작 1(업무 생산성) 첨부 자료 ·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AI 활용 사례

1. 경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맛집·여행 사진에는 다른 손님과 직원들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로 얼굴을 자동 검출해 모자이크했지만, 결과를 전수 육안으로 대조해 보니 AI가 얼굴이 아닌 것까지
대량으로 얼굴로 잘못 찾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측정 결과

항목 수치 설명

AI 검출 전체 513곳 자동 검출이 얼굴이라고 표시한 전체

오탐(얼굴 아님) 218곳 (42%) 음식·물건·캐릭터 등을 얼굴로 오인

오탐 사진 복원 134장 얼굴이 없는데 모자이크된 사진을 원본으로 복원

혼합 사진 재처리 26장 실제 얼굴과 오탐이 섞인 사진은 실제 얼굴만 다시 처리

영향 글 반영 57개 글 수정 결과를 글 전체에 반영하고 재검증

3. 설계한 게이트 (기준은 낮추지 않고, 적용 전에 사람이 막는 구조)
검출 기준을 올리면 진짜 얼굴을 놓쳐 개인정보 사고로 이어지므로 기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적용 절차를
바꿨습니다. ① AI가 검출하면 자동 보류 상태가 됩니다. ② 사람이 전수 검수해 승인한 파일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③ 승인 파일이 없으면 적용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을 중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오탐 42%라는
AI의 한계를 안고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진 품질을 둘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원칙
AI의 결과는 '확인했어요'라는 말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오류율을 수치로 재고,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사람이
확인하는 자리를 절차 안에 만듭니다. 이 원칙은 모자이크뿐 아니라 발행 검수·성과 측정 등 운영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